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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, 공평과세의 시작입니다.

□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, 개발부담금, 복지 등 

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으므로, 부동산 공시가격은

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합니다.

□ 하지만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유형·지역·가격대별 불균형이 

큰 상황입니다.

ㅇ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, 같은 

유형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을

보이고 있습니다.

① 부산 △△동 A 아파트 시세 7.5억원이고 서울 △△동 B 단독주택 시세는
16.5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모두 5.5억원

② 대전 △△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,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반영율 67% vs
용산 △△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,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 38%



□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

밝힌 바 있으며, 이를 위해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아래와 같

은 3가지 방향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.

①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

ㅇ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하였거나,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

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

① 울산 △△ 시세 5.8억원 아파트는 `18년 공시가격 4.2억원으로 재산세 90만원

vs 마포△△ 시세 15.1억원단독주택은 `18년공시가격 3.8억원으로재산세 80만원

② 부산 △△ 시세 7.8억원 아파트는 `18년 공시가격 5.8억원으로 재산세 139만원

vs 강남△△ 시세 16.5억원단독주택은 `18년공시가격 5.5억원으로재산세 129만원

②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겠음

ㅇ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

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하여 ‘점진적으로 현실화’를 추진

* ’18년 시세상승률 전국 6.6%, 서울 10.1%

ㅇ 전체 표준주택(22만 채) 중 98.3%를 차지하는 중·저가(21.6만 채, 시세 15억

이하)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.86%으로 전체 평균(9.13%)보다 낮음

- 이에 따라, 건보료나 세부담 등 증가가 제한적임

① 대구 △△ 시세 2.2억원 단독주택은 `18년 공시가격 1.18억원→ `19년 공시가격

1.24억원으로 5.1% 상승하였으나 건보료는 8.3만/月로 동일

② 서울 △△ 시세 4.45억원 단독주택은 `18년 공시가격 2.5억원 → `19년 공시

가격 2.7억원으로 9.2%상승하였으나 건보료는 13.3만/月로 동일



③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

ㅇ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로 올해 

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,

-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T/F를 운영하여 공시가격 변동

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

□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

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
《붙임1》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

《붙임2》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관련 참고자료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세묵사무관(☎ 044-201-34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